
V A M시장 기대 미달
생산기업 공장트러블이 주원인 … 원료·유도체 국산화 시급

초산 (Acetic Acid) 유도체 가운데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V A M시장이 당초의 급속한 수요신장 기

대와는 달리 예상보다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3년 국내 V A M수입물량은 4만7 0 0 0여톤으로 이 가운데 4만40 00 여톤이 미국에

서, 3000여톤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됐으며, 주로 P V A·E V A·VAE ·접착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

알려졌다.

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, PVA용의 경우 9 2년3월 동양화학이 생산에 들어간 이후 9 3년 8 0 0 0톤을 생

산, 총 생산능력 2만5 000톤대비 30% 정도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.

EVA 용은 한양화학이 5 0 0 0톤,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각각 2 0 0 0톤 등 모두 9 0 0 0여톤이 사

용됐으며, VAE용은 태영화학의 신규참여( 5 0 0 0톤규모)로 상당량의 수요창출이 기대됐으나 실생산은

1000 톤에 그쳤다.

이에따라 9 3년 V A M수요는 P V A·E V A· V A E쪽에 2 만1 0 0 0여톤 사용됐으며 나머지 2만6000 여

톤은 섬유·접착제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.

V A M은 당초 최대 소비처인 P V A의 수요 증가를 예상, 91년 4만2 0 0 0톤, 92년 7만톤, 93년 9만톤 이

상의 100% 가까운신장률을 기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9 2년 4만3 000 톤, 93년 4만7 0 0 0톤에 그쳐 급속

한 신장세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특히 P V A용에서 동양화학 총 생산능력 2만 5 0 0 0톤을 비롯, EVA의 한양화학 3만톤, VAE 태영화

학 9 0 0 0톤 등 생산능력에 따른 잠재수요가 6만여톤 이상 늘었는데도 실수요량은 2만여톤을 약간 웃

돌고 있어 예상수요가 빗나가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.

이같은 추세는 B P화학의 정기보수와 함께 9 3년3월 셀라니스가 빙초산공장 사고로 보수작업을 위한

Shut down에 들어가는 등 근본적인 V A M원료 수입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

되고 있다,

이밖에 유니온 고분자와 미국의 Air Product와 합작한 한국 고분자가 태영화학의 선발참여와 해외

V A M시장의 위축으로 아직까지 VAE 진출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5 0 0 0여톤 이상의 기대

수요 감소가 발생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편, 국내 V A M가격은 9 4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외 생산기업의 트러블을 반영, 94년4월

기준 톤당 5 6 0 ~ 5 8 0달러, 5월에는 6 5 0달러를 기록 했으며 3/4 분기까지 최소한 7 0 0달러선을 넘을 것

으로 전망되는 등 큰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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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A M유도체 수요현황( 1 9 9 3 )(단위 :

PVA EVA VAE    섬유·접착

생산능력 실수요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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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M 수입추이 (단위 : M/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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